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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카지노 기금 부담률 상향 추진 

정부,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상한 10%→15% 상향 추진 
보도  

정부가 세븐럭(GKL), 워커힐·파라다이스(파라다이스)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

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%에서 15%로 높이는 방안을 

추진한다는 보도. 카지노 제도 개편안에는 기금 부담률 인상과 면허 갱신제, 대주

주 변경 사전 인가제 등이 담김. 일괄적으로 15%를 적용하기보다 현행 누진 구조

를 유지하면서 고매출 사업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

으며, 제주도를 제외한 매출 상위 6개 사업자의 연간 납부금은 총 300억~500억원 

증가할 것으로 추정.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2.2조원 규모. 업계는 코로나 

이후 정상화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 인상 시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고, 갱

신허가제·사전인가제 동시 추진 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반발. 일본·마카오·

싱가포르·필리핀과의 고액 외래객 유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. 제주도 카지노

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납부하며, 현행 상한 역시 매출

액의 10%로 규정되어 있음. 제주 사업장까지 상한을 인상하려면 관광진흥법과 별

도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 

현행 관광진흥법 제30조는 카지노사업자의 기금 납부 한도를 총매출액의 10%로 

명시하고 있어, 상한을 15%로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관광진

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함. 이후 구체적인 매출 구간과 부담률은 대통령령 개정을 

통해 결정되는 구조. 실제 이익 감소 폭은 법안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누진 구조

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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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주가 노이즈 불가피 

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구조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나, 제도 논의가 진행되는 

동안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노이즈는 불가피할 전망. 최고 부담률 15%가 실

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주요 외인 카지노사 영업이익 기준 약 200~400억원 이상 

하향 조정 가능. 다만 개편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정부안 마련, 법안 발의, 국회 

심사 및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. 이익 감소분을 선반영할 

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바텀피

싱 구간 형성 가능성 

마카오는 2021~2022년 게이밍법 개정으로 라이선스 기간 단축(20년→10년)과 실

효세율 인상(39→40%)을 동시에 추진. 규제 검토 착수 보도 당일 카지노주가 급

락했으나, 4개월 뒤 세부안이 시장 우려 대비 완화된 것으로 화인된 후 단기간 반

등. 싱가포르는 2019년 카지노 세율 인상(매스 15→18/22%, VIP 5→8/12%) 발표 

후 Genting Singapore 하락. 다만 독점권 연장이 반대급부로 병행돼 추가적인 하

락 방어 

 

그림1  게이밍법 개정 기간 마카오 주요 카지노 주가 추이  그림2  카지노 세율 인상 발표 전후 Genting Singapore 주가 추이 

 

 

 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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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3  롯데관광개발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  그림4  파라다이스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 

 

 

 
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

 

그림5  GKL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  그림6  강원랜드 120일 누적 순매수 추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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